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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칼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대응방안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구자형 변호사)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많아지고 있고, 국회에서

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

자가 방지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그 대응 방안으로서 인사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안과는 별개로, 현행법상으로도 사용자는 근로자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임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사

용자 책임이라 합니다(민법 제756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관계, 사

                                       
1 이인영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000318호.  제19대 국회(2012-2016)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s_part=d_name&s_str=이광선&idx=121
http://www.jipyong.com/kor/m3_view.php?page=1&div=3&idx=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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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집행 관련성 등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사무집행 관련성이 핵심적인 요건이 됩니다.  지속

적 업무배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사무집행과 관련 있는 형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를 명시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8가단167281 판결에서는 회사의 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

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켜

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당하게 괴롭힌 사안(계속 

퇴직을 종용하면서 책상, 컴퓨터 등을 회수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에서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

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1077 판결).  

 

다.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

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이를 중단하도록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2  다만,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2 노상헌,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노동법논총 제26집, 2012년 12월, 146쪽 등), 구미영ㆍ천재영ㆍ

서유정ㆍ정슬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35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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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와 같이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를 부담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인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를 포함하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인적 환경 정비란 징계나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에게는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 환경을 정비할 근로계약상 부수의무가 있고, 인

적 환경의 정비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배치전

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15조의2 제5항).3  외국법제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할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직장 내 괴

롭힘을 한 모든 근로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L.1152-5조).4  독일의 경우 피해

자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인정되며, 특정한 조치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인 경우 그 특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5  

 

                                                                                                                                         
3 제15조의2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행위자에 대한 징계 

2. 행위자의 배치전환 또는 피해 근로자와의 업무상 분리 

3. 피해 근로자의 배치전환, 휴직,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피해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Loïc Lerouge, 프랑스 노동법에서의 직장내 괴롭힘(국제노동브리프/한국 노동연구원, 2014년 9월호, 33쪽) 

 

5 김희성, 독일법상 ‘직장 내 괴롭힘(MOBBING): 적대행위(BULLYING)’에 관한 연구(경영법률, 22권 2호, 2012년,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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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아직 판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는 많지 않고, 특히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나 채

무불이행 책임을 다툰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

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근로자의 인격과 건강을 

보호할 중대한 필요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사용자의 민법 제756조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안이 입법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고 발생 시에는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